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한국원자력학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신규 원전 건설

목표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조정안을 국회에 제시한 것과 관련,

"원안대로 복원하라"며 반발했다.

학회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부가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대형 원전 1기를 줄이고 재

생에너지를 추가로 늘리는 절충안을 제시했다"며 "과학적 분석과 전문가 평가를 생략한 졸

속안으로, 국가 에너지 미래를 결정하는 전력 정책을 한낱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켰

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규 원전 규모를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과도하게 확충하면 장기적으로 전력

공급 안정성과 전기요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최근 독일에서 햇빛과 바람이 거의

없는 기후 현상인 '둥켈플라우테'(Dunkelflaute)가 며칠씩 이어지면서 녹색 정전이 발생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원자력학회 "신규 원전 축소 안 돼…원안 복

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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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원전 1·2호기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학회는 "원자력은 다른 에너지원 대비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

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여야는 원자력 정책

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개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라"고 촉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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